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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2024년 개장 목표로 본격 조성 착수

○ 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격 착수‥ 2024년 전면 개장 목표

 - 2022년 8월 17일 총 11만8천㎡ 공여지 소유권 이전 완료

 - 올해 74억 원 예산 편성‥10월부터 기반 시설 조성공사 착공

 - 내년 하반기까지 관광객 편의시설확충, 안전시설 보강, 환경 정비 추진 

○ 캠프 그리브스 등 연계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도 함께 수립

경기도가 민통선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DMZ 평화

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경기도가 국방부와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최종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총 11만8,000여㎡ 부지를 완전히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전면 

개장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상수 공급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도로 재포장 

등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 카페, 화장실 등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울타리, 

CCTV, 가로등 등의 안전시설 보강과 환경정비 등의 작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캠프그리브스와 인근 임진각 평화공연, 생태탐방로, 도라산 평화

공원 등을 연계, DMZ 평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공식 개장하면 경기 북

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경기도형 DMZ 평화관

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을 조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공여지로, 당시 미군의 생활상과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어 근현대사적 역사 가치를 인정받는 시설이다.


